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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 위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코로나19에 대한 무분별

한 정보가 쏟아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20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행동’과 관련한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상 또는 지역사회에서 비난, 

경계, 거부, 멀리함 등 다양한 형태의 낙인을 경험하였고, 낙인을 피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

생에 대한 균형적인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낙인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자원을 연결하며 심리상담 및 적응적인 대처 전략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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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코

로나19의 발생국으로 알려진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생겼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대유

행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떠한 낙인을 경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서울에 거주하는 20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경험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낙인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낙인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

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므로 전문상담과 건강한 대처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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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武漢市)에서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최초로 보도된 이후 코로나

19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WHO, 2020a). 약 

1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8,000만 명에 이르며 누적 사망자 수는 이미 18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Johns Hopkins CSSE, 2021) 코로나19

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코로나19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감염의 발원지, 감염 경로와 증상, 치명률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아 대중들에게 공포와 편견을 심

어주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이 증폭되면서 전 세계 언

론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국과 연관되도록 ‘중국 바이러스’ 

또는 ‘중국인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Darling -

Hammond et al., 2020). 이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중국의 책임 여론이 높아졌고, 여러 국가들에서 중국인을 포

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비난, 모욕, 심지어 인종차별 및 혐오 

범죄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 낙인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Dhanani & Franz, 2020; He, He, Zhou, Nie, &　He, 2020).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

한된 가운데, 해외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편견, 멀리함, 괴롭힘 등 낙인을 받았고

(Ma & Zhan, 2020), 우울, 외상후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g, Zhao, & 

Zhu, 2021; Zhao, 2020). 

사회적 낙인은 사회에서 “심각하게 평가 절하되는 특징”을 

지닌 집단에게 부여되는 것으로(Goffman, 1963, p.3), 감염병

은 낙인과 높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에서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개인 및 집

단에 대한 혐오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 면역 체계

(Behavioural Immune System)를 작동하여(Schaller, 2011) 

코로나19의 감염 경로와 관련이 있는 인종 집단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낙인은 위기 상황에

서 주류 사회 내 권리를 가진 자가 아시아인들을 ‘타자

(otherness)’로 인식하고 불평등의 대우를 하는 사회적 맥락에

서 발생한다(Roberto, Johnson, & Rauhaus, 2020). 낙인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문적인 건강

서비스의 이용을 막는 장애물이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Li & Galea, 2020).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한국 사회도 코

로나19의 공포와 불안에서 예외는 아니며,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낙인이 확산되었다. 국내 언론 보도와 댓글에서는 중국

과 관련한 단어가 코로나19와 연관하여 많이 나타났고(오미

애, 전진아, 2020), 2020년 1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또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국민청원, 2020). 더

욱이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에서 겨울 방학을 보낸 중국인 

유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한국에 입국하고 있었기 때문

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로 여긴 국민들

의 공포와 두려움은 커졌고, 이들에 대한 비난과 차별이 만연

하게 되었다(김우영, 김송이, 이은영, 2020). 

국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사회적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등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또는 아

시아계 후손이 경험하는 낙인 경험과 영향(Ha et al., 2020; 

Lee & Waters, 2021; Wang, Chen, Li, Luu, Yan, & 

Madrisotti, 2021)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겪는 사회적 낙인과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으나(Ma & Zhan, 

2020; Song et al., 2021; Zhao, 2020), 대부분이 서구 사회에

서 경험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혐오 및 배

제에 대한 우려(박한선, 2020)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갖는 역할

(Jang & Choi, 2020)에 대해 연구되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겪는 낙인과 이로 인한 어

려움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한국은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배출되는 국가 중 하나로, 

2020년도 우리나라의 중국인 유학생은 67,030명이었고 전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43.6%)을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0). 더욱이 이들은 법적인 지위를 받고 오랜 기간 국내에

서 생활터전을 구축한 중국인 이민자들에 비해 주로 가족 없

이 혼자 거주하여 한국 내 친밀한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가 제

한적인데다 학업 진로와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

된다(정혜선, 2016).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학교라는 유일한 

사회적 활동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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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낙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대유

행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낙인 경험은 어떠한가?’라

는 연구 질문을 심도 깊게 탐색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감염병과 사회적 낙인

가. 감염병 관련 낙인화 과정

사회적 낙인은 결함이 있는 사람을 표시하기 위한 신체적 

표식으로(Goffman, 1963),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해 

가치가 절하되는 사회적 정체성의 특성이나 특징을 갖는 사람

들에게 부여되었다(Crocker, Major, & Stelle, 1998; Link & 

Phelan, 2001). 특히 특정한 질병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건

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절, 비난 또는 평가 절하 등 사회

적 낙인의 대상이 되기 쉽다(Pettit, 2008). 질병과 관련한 낙

인은 주로 전염이 가능한 심각한 질병을 중심으로 낙인의 발

생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특히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대중의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2003년에 

대유행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과 2015년에 대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에 뒤이어 코로

나19까지 낙인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감염병의 유행은 왜 사회적 낙인을 가져오는가? 

샬러(Schaller, 2011)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감

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인구 집단을 고립시

키고 멀리하는 이유를 병원균의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으

로써 사람들이 ‘행동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마치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신체적 면역 

체계와 같이 사람들은 지각적 단서를 이용하여 감염의 위험을 

추론하고, 혐오적인 반응을 통해 이러한 단서에 반응하는 심

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Schaller, 2011, p.3419). 

감염의 위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염된 것으로 보이거

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이는 경우 혐오적인 감정뿐 아니라 인지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반응은 감염의 위험

이 큰 질병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Bishop, Alva, 

Cantu, & Rittiman, 1991), 위험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실제

로 감염 위험과 관련이 없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반감이 생기

고 낙인을 부여하게 된다(Schaller & Park, 2011). 이처럼 감

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반응으로써 특정 집단을 낙

인화하는 과정이 무의식적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감염

병에 부여되는 낙인은 보다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

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대상 

사회적 낙인은 개인뿐 아니라, 낙인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지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 있다

(Link & Phelan, 2001). 즉, 질병에 걸린 또는 질병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감염 경로와 관련한 고위험군의 집단

까지 사회적 낙인의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

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대유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바이러

스의 발생과 전파에 대한 책임을 특정 국가나 종교, 인종 집단

에게 전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Muzzatti, 2005). 20세기에 

가장 크게 유행했던 일명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은 1918

년부터 192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천 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스페인은 독감의 발생국이 아니지만 명칭

으로 인해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 인종 집단과 

연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낙인을 주었다

(Hoppe, 2018). 

이후 감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해 

낙인을 부여하며 외국인을 혐오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이 보고되었다(White, 2020). 특히 질병에 취약한 사람일

수록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낮다는 연구 결

과는 질병을 회피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외국인 혐오적 태도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aulkner, Schaller, Park, & 

Duncan, 2004). Santana와 Dancy(2000)의 연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티(Haitian-American) 여성과 자녀들은 에이즈 

보균자로 인식되어 학교, 직장, 교회 등의 지역사회에서 많은 

편견과 낙인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손상되고 친밀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등 낮은 삶의 질을 갖게 되었다. 

비슷하게 2003년 중국에서 SARS가 유행하였을 당시 뉴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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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타운에는 SARS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중국인들과 

중국 문화를 SARS 발생과 관련지음으로써 차이나타운을 위험 

지역으로 지목하여 기피하였다(Eichelberger, 2007). 또한, 홍

콩 사회에서 SARS가 범유행한 시작점이 되었던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구도 확진자가 없었지만 지역 

사회에서 낙인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불면증, 가슴 통증, 분노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Lee, Chan, Chau, Kwok, & Kleinman, 

200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

안이 권력이 없는 소수 집단이자 ‘타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비난과 배척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강

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낙인

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인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 

중국에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서구 여러 국

가들에서 아시아인 또는 아시아계 혈통을 가진 이들에 대한 

낙인이 확산되었다(Liu, Finch, Brenneke, Thomas, & Le, 

2020).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3월 1,141명의 미국

인을 대상으로 한 Dhanani와 Franz(2020)의 연구 결과, 약 

41.6%가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고 나타났으며, 주로 아시아인의 옆자리나 아시아

인이 있는 식당을 피하고, 공공장소에서 아시아인을 멀리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시아

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신체적 공격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Ha et al.(2020)의 연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아시아 태평양 섬주민들 모두 코로

나19 이후 인종차별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중 중

국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He 외(2020)

의 연구에서 70개 국가에 거주하는 1,904명의 중국인 중 

25%가 코로나19 이후 낙인을 경험하였고, 선진국에 거주하

는 경우 더 많은 낙인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중국인 혹은 중국계 프랑스인 255명을 대상으로 한 

Wang 외(2021)의 연구에서는 32.8%가 2020년 1월 이후 적

어도 한 번 이상의 차별적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주로 

대중교통, 카페나 음식점 등의 폐쇄된 공간 또는 공개된 공간

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의심, 멀리 함, 출입 거부,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 등의 차별을 경험하였고 특히 절반 정도가 

대중교통 내에서 좌석을 바꾸거나 공공장소에서 입을 가리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중국인들은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코로나

19의 발생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Adja, 

Golinelli, Lenzi, Fantini, & Wu, 2020). 

코로나19로 인한 낙인 경험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 Lee와 

Waters(2021)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

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410명 중 약 29%가 코로나19 대유

행 이후 인종차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약 40% 이상이 

불안, 우울, 수면 문제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종차

별 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건강 관련 문제가 많

은 것으로 예측되어(Lee & Waters, 2021)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을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Liu et al., 2020). 

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아시아인에 대한 낙인화 메커

니즘

역사적으로 감염병은 특정한 인종 집단과 관련되어 왔다.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인을 감염병의 전파자로 인식하고 아시

아인에게 낙인을 부여한 경험은 1957년의 ‘아시아 독감(Asian 

Flu)’, 1968년의 ‘홍콩 독감(Hong Kong Flu)’으로 거슬러 올

라가며(Hoppe, 2018), 이후 2003년 중국에서 SARS가 유행

한 당시에도 감염병의 발생국으로서 아시아인에 대한 낙인이 

지속되었다(Eichelberger, 2007; Person, Sy, Holton, Govert, 

& Liang, 2004). 감염병의 역사를 반복하듯 코로나19의 유행

도 아시아인에 대한 낙인을 가져왔다. 무엇이 아시아인에 대

한 낙인을 만드는 것일까? Cho, Li, Cannon, Lopez와 

Song(2021)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나타난 아시아인에 

대한 낙인화(stigmatization)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

즘으로 보는 대처 가설, 미디어로부터 사회적 정보를 학습한 

반응이라는 미디어 가설, 소수 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적 믿음

과 감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편견 가설로 설명하고 이에 대

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Cho 외(2021)가 제시한 3가지 

이론적 설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아시아인에 대한 낙인화가 이루어

지는 이유는 감염병이라는 위험과 불안에 대한 부적응적인 대

처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질병과 관련한 사회적 낙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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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이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코로나19는 사람 간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특이한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잠복기

가 길고 무증상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염 위

험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Bai et al., 2020; WHO, 2020b).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19와 관련 있는 개인과 집단을 피하는 행동 면역 체계를 가동

하게 된다는 것이다(Schaller, 2011).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낮을수록 아시

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Dhanani & Franz, 2020).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낙인화가 

강화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미디어의 비과학적이고 편향

적인 정보를 습득한 결과일 수 있다(Wen, Aston, Liu, & 

Ying, 2020). 감염병으로 인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

기구(WHO, 2015)는 특정 인명이나 지명으로 바이러스를 명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권고하였으나, 많은 미디어

에서 ‘중국인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코로나19를 특

정 인종과 연결하였다(Zheng, Goh, & Wen, 2020). 최근 수

행된 연구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가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반영됨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3월 트위터에서 ‘중국 바이러스’ 또는 ‘중국인 바이러

스’를 사용하는 트윗의 수는 10배 많아졌고, SNS를 통해 중국

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확산되었다(Budhwani & Sun, 

2020). Nguyen 외(2020)의 연구에서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

적인 트윗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데 비해, 아시아

인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의 비중은 2019년 11월 9.8%에서 

2020년 3월 16.5%로 68.4%가 증가하였다. 비 아시아인을 대

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암묵적 미국인다움 편견

(Implicit Americanness Bias)’을 조사한 Darling-Hammond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유럽계 미국인

에 비해서 미국인으로 인식되기 보다 더 ‘외국인’으로 인식되

는 편견이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수적인 미디어를 통해 ‘중국인 바이러

스’라는 낙인적 용어가 많이 사용된 2020년 3월의 3주간 이러

한 편견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비대면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낙인과 

관련한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Tsai, 

Phua, Pan와 Yang(2020)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에 

의존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은 아시아

인에 대한 편견이 높았던 반면,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

여 학습하는 정보에 따라 아시아인에 대한 위험이나 불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디어가 아시아인에 대한 

낙인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낙인화는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지속되어 온 인

종차별적인 편견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이는 Cho 외(2021)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낙인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

로 보고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발생이 중국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확산

시켰고, 이는 역사 속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혐

오하는 제노포비아를 가져와 ‘반아시아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국가적 안보에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Adja et 

al., 2020; DemirtaS-Madran, 2020; Gover, Harper, & 

Langton, 2020).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트위터를 차지하는 

주된 내용은 중국 정부와 중국인에 대한 “비난”과 “인종주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반인종주의”, 코로나

19가 가져온 “일상생활에서의 영향” 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Nguyen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와 관련

한 인종차별적인 믿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어려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소수 집단이자 이방

인으로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숙사의 폐쇄, 해외여행 제한, 엄격한 비자 발급 

정책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현지에 머무르는 것 

모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감

염 고위험군으로 인식되면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들의 대상

이 되는 등 주류 사회로부터 낙인을 받으며 매우 취약한 상황

에 놓여있다(Hu, Xu, & Tu, 2020; Jiang, 2020). 실제로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코로

나19 감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Ryu, Ali, Lim, & Chun, 2020), 중국인 유학생들은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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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나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는 것의 위험성을 낮게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라고 보고한 연구 결

과도 있다(Ma, Heywood, & MacIntyre, 2020). 폴란드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85명의 아시아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Rzymski & Nowicki, 2020)에서 약 61.2%가 일상생활

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편견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유

학생들은 유학 중인 타국과 본국의 다른 문화로 인해 모순과 

혼란을 느끼기도 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30명의 중국인 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Ma와 Zhan(2020)의 연구

에 따르면, 이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중국인에게 마

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중국의 방역 지침과 확진자와 의료진이 

아닌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한 미국의 권고가 

충돌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공공장소

와 학교에서 명백한 또는 미묘한 낙인을 경험하였다. 이는 위

기 상황에서 주류 사회의 권력으로부터 형성된 낙인이 소수 

집단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유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타국에서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

다. 이들은 타국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중요한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자신의 민족 

집단이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존하게 되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걱정, 스트레스 등을 온라인 중국인 커뮤니티에 호소하며 정

서적 지지를 교류하였다(Jang & Choi, 2020). Hu 외(2020)

의 연구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학의 신속한 대응이 미비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

족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국가로 체류지를 

결정하여 이동을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Nguyen와 

Balakrishnan(2020)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호주에 거

주하는 유학생들이 경제적 또는 정신건강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

하며, 유학생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

구하기도 하였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심

리사회적 삶의 질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Song 외

(2021)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261명의 중국인 

유학생의 약 37.5%가 코로나19 이후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

의 외상후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절반 정도가 불안을 경험하

였으며,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거나 유학을 지

속하기로 계획한 학생들 또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학생들이 

높은 외상후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보고하였다. 비슷하게 

Zhao(2020)가 214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저학년보다 우울, 불안, 스트레

스가 높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위험, 재정적 스트레

스, 여행 제한 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유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을 여실히 보여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을 이해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20명의 의도적 

표본(purposive sample)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

정 기준은 첫째, 중국인 국적자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둘째, 코로

나19 대유행 이후 삶의 변화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에 

유학 온 지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연

구 대상자의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의 성

별, 연령, 소속 학위과정, 전공, 재학 기간, 결혼 상태 등의 다

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거나 중국

을 포함하여 국외로 출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8월 동안 참여자 모집과 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제1저자와 연구 전

반을 모니터링한 제2저자가 함께 심층 인터뷰에서 나타난 내

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를 하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이론적으로 포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였고 이

에 따라 최종 연구 참여자의 수를 결정하였다. 연구진은 모두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

한 훈련을 받았다. 특히, 제1저자는 현재 한국에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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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을 수료한 중국인 유학생으로, 중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중국인 연구 참여자와 의사소

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유

학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이들의 경험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도

록 독려할 수 있었다. 

제1저자는 첫 번째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에 위치한 5개 대학(교육통계

서비스, 2020)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인 

위쳇(WeChat)에 개설되어 있는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 연

구담당자의 연락처가 담긴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

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참여자는 연구진과 개별 연락을 통

해 연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하였고, 구두로 연구

의 목적과 절차를 다시 설명 받은 뒤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

다. 이후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지

속적으로 모집하는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 대상자들을 추천받았다. 

심층인터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

히 지키며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제1저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시작하였고, 간단

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

된 질문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험을 질문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핵심 질문인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사회적 낙인은 무엇인가요?’에 대

해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험한 차별, 

편견적 태도, 부정적인 시선 등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경험

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등의 후속 질문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로 집에 거주

하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 연구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인터뷰는 최소 45분에서 최대 68분까지 소요되었

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인터뷰가 종료된 이후 1만 원

의 감사료를 받았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다(승

인번호: SKKU-2020-07-023). 첫째, 자료 수집을 담당한 제1

저자는 연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 서면 동의서를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였고, 구두로 다시 한 번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지 받은 상태에서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

록 인터뷰 수행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수하였다. 셋째, 심층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녹음에 대한 동의

를 받았으며,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진 이외에는 공유되

지 않고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물에

는 연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예: 성별, 

연령, 학위과정, 전공분야 등)만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신원

을 식별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비교적 중국인 유학생

이 많지 않아 신원이 드러나기 쉬운 특정 학교 및 학과 소속의 

연구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 대신 전공 분야를 제

시하였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에서 경험한 낙인에 대한 질문을 받지만, 낙인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와 같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나 감정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경우는 없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자료의 의미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제 분석(Braun & Clarke, 2006)을 

실시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험한 

사회적 낙인과 대처와 관련한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심층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

한 내용이 분석 자료가 되었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제1

저자는 인터뷰 녹음파일을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중국

어로 전사하였고, 녹음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단어가 있을 

경우는 인터뷰 당시 기록하였던 메모를 참고하여 맥락에 맞게 

작성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ATLAS.ti를 이용하여 두 명

의 저자가 함께 자료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제1저자는 중국어로 이루어진 전사 자료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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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력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과 감정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료

를 중심으로 각 단어, 어절, 문장이 담고 있는 현상의 핵심 

의미를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개방 코드로 만들어 엑셀로 정리

하였고, 제2저자와 함께 비슷한 코드를 상위 그룹으로 묶어가

며 사회적 낙인 경험과 대처에 대한 비슷한 코드들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

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어가 모국어이면

서 한국어에 능통한 제1저자(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보

유)는 중국어로 작성한 개방 코드 및 관련 인용문들을 한국어

로 일차적으로 번역하였고, 번역본이 원문장의 의미를 잘 반

영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

생한 감정과 경험이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

가 이야기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

하였지 확인하였다. 이후 제2저자는 번역본에서 한국어로 의

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내용을 제1저자와 함께 다시 논의하며 

원문장의 의미와 일치되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최종 코드와 인용문을 바탕으로 각 

주제들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주제가 인용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인용문이 주제를 

뒷받침할 수 없는 경우에 코드의 범주화와 주제 도출 과정을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주제들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주제의 내용을 잘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 자료 분석 결과를 마무리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편견과 주관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엄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적

용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인가

능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자

는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일상생활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어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고 참여자의 솔직한 경험

이 인터뷰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

는 인터뷰 전사 파일과 필드 노트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상세하게 정리하였고, 불명확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에

게 연락하여 정확한 의미를 확인받았다. 또한 최종적으로 도출

된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 1인에게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의 

관점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받았다. 연구 결과를 도

출하면서 개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2저자와 자료에 대

한 많은 논의를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연구 대상들의 상황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한국

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본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 1명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여 

자신의 경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존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수행의 모든 절차를 기록으

로 남기고 연구 방법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비슷한 상황의 참여자들과 일관성 있는 연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최소

화함으로써 연구의 확인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제1저자

는 연구 참여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

이 개입되어 왜곡하거나 과대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원자료에 

근거하여 해석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제2저자

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쳤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는 총 20명의 중국인 유학생으로, 14명의 여성

과 6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유학 관련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만 22세에

서 만 41세까지의 다양한 연령 분포를 나타냈고, 1명의 기혼 

여성을 제외하고는 19명 모두 미혼 상태로 보고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5개의 대학에서 학부과정(6

명)이나 석사과정(석사수료생 1명 포함 8명) 및 박사과정(6

명)에 재학 중이었다. 이들의 전공은 사회과학 분야(사회복지

학, 소비자학, 신문방송학, 경제학 등)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학 분야(국어국문학, 중국학, 문헌정보학 등)가 7명이었

으며 공학 분야(산업공학, 인공지능학, 신소재공학 등)가 4명

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 본토 출신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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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특성
(N=20)

연번 연령 성별 결혼상태 소속대학 현재 학위과정 전공분야 한국 체류 기간 현 대학 재학 기간 거주 형태

1 41세 여 미혼 A 대학 석사과정 사회과학 48개월 3학기 혼자 거주

2 25세 여 미혼 A 대학 박사과정 사회과학 36개월 2학기 룸메이트 동거

3 23세 여 미혼 A 대학 석사과정 사회과학 42개월 2학기 룸메이트 동거

4 30세 여 미혼 A 대학 박사과정 인문학 48개월 3학기 룸메이트 동거

5 22세 남 미혼 A 대학 학부과정 공학 30개월 1학기 혼자 거주(기숙사)

6 27세 여 미혼 A 대학 박사과정 인문학 54개월 3학기 룸메이트 동거

7 23세 여 미혼 B 대학 학부과정 인문학 54개월 5학기 룸메이트 동거

8 25세 여 미혼 B 대학 석사과정 사회과학 36개월 4학기 혼자 거주

9 26세 여 미혼 B 대학 석사과정 사회과학 36개월 4학기 룸메이트(기숙사) 동거

10 25세 여 미혼 C 대학 학부과정 인문학 60개월 4학기 룸메이트 동거

11 25세 남 미혼 D 대학 학부과정 인문학 72개월 8학기 혼자 거주

12 26세 여 미혼 B 대학 석사과정 인문학 24개월 4학기 혼자 거주

13 29세 여 미혼 B 대학 박사과정 공학 16개월 2학기 룸메이트(기숙사) 동거

14 24세 남 미혼 B 대학 박사과정 공학 36개월 1학기 혼자 거주

15 26세 남 미혼 B 대학 석사과정 공학 16개월 2학기 혼자 거주

16 30세 여 미혼 E 대학 학부과정 사회과학 48개월 6학기 혼자 거주

17 31세 여 기혼 E 대학 박사과정 사회과학 48개월 4학기 룸메이트 동거

18 23세 남 미혼 E 대학 학부과정 사회과학 30개월 4학기 혼자 거주

19 24세 남 미혼 B 대학 석사과정 사회과학 30개월 1학기 룸메이트 동거

20 26세 여 미혼 B 대학 석사수료 인문학 48개월 6학기 룸메이트 동거

이 중 1명(참여자 19)이 조선족이었다. 이들의 한국 체류기간

은 모두 1년 이상으로 최소 16개월에서 최대 72개월이었고, 

평균 체류기간은 40.6개월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소속

되어 있는 대학에서의 재학 기간은 최소 1학기에서 최대 8학

기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모두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거주하

고 있었는데, 9명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11명은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2.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은 3가지 주제(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

난,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행동)와 관련하였고 총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1) 중국 정부의 오명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느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의 발생국으로 알려진 중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및 욕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빈번하게 경험하였다고 하였

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발생국이

라는 오명을 갖게 되면서 코로나19가 ‘중국 바이러스’, 또는 

‘중국인 바이러스’ 라고 불리게 되었고,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초기 방역 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도를 넘는 비난

을 받게 되었으며 중국과 관련한 기사에는 수많은 악플 공격

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

은 ‘중국인들은 그렇게 당해도 마땅하다’, ‘중국은 (코로나19

로) 업보를 받았다’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고, 일부 

참여자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난이 마치 자신을 

비하하는 듯 느껴졌다고 하였다. 중국에 대한 오명은 중국인

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 입국

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

서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

노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

여 중국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악의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중국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

여 주기를 바랐다. 또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엄격한 방역과 격리 조치를 취한 노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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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중국 바이러스’, ‘중국인 바이러스’라는 말을 요새 자주 들었

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사람들은 이런 악의적인 단어를 사용하

고 중국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 우호적이지 않아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인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낙인은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5) 

제 생각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두 달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났지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우리

가 얼마나 엄격한 격리 절차를 수행했는지 외국인들은 모르잖

아요. 우리의 많은 노력과 희생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

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해요. (중략)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을 바이러스 보균자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격리 

절차를 겪으면 감염될 확률이 정말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예요. (참여자1)

2) 인종차별과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일부 참여자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

력하여 대응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책임 소재에 대한 

비난에 집중되어 정작 코로나19의 해결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생긴 중국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인터넷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인종차별이나 정치적 대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이후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국인과 같이 특정 집단

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담론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드는 생각은 나중에 재난이 발생할 빈도가 

높을 수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무 예고 없이 다시 등장

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공공 사건을 대비할 때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국가 간, 민족 간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참여자4)

인터넷의 일부 주장에 대해 매우 불쾌해요. 그런 말을 통해

서 국가 간, 민족 간, 심지어 인종 간의 대립만 야기한 것 같아

요. (참여자13)

3)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지 못하여 무력함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책임과 대응 정책

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양산되기

도 하고, 개인적으로 지인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

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

다고 하였다. 이들도 코로나19의 발생 시기, 전염 경로, 전파 

속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책임

에 대한 낙인을 해명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특히 중국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개인적으

로 한국인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도

망가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예를 들어, 한 연구 참여자는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19의 발생국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보도되는 한편, 중국 언론

에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중국의 방역 시스템이 최선이라

는 주장이 보도되고 있어 두 나라의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받

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판단하기 힘들고, 이는 결국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곳은 중국이잖아요.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학계에서 계속 

논쟁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의 생각에서 중국은 코로나19의 발

생국이에요. 저도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싫지만 학계에서 

정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참여자2)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과 만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가 모르

고 설명하기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거든요. (참여자6)

코로나19 전에는 낙인을 경험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 

능력 안에서 반격하거나 설명하는 편이에요. 근데 코로나19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발생지가 확실하지 않고 전파 경로가 확실

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요. (참여자17)

4) 중국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응원과 관심에 집중함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

난과 부정적인 인식에 심리적인 상처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들은 인터넷에서의 악플 공격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

회의 문제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중국인 유학생

에 대한 악플 또한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오해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악의적인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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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뉴스의 댓글에는 꼭 악의적인 댓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외면하지 않아요. 가끔씩 화날 때도 

있지만, 이런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중국을 참 모르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악플러의 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참여자11)

인터넷에서 어떤 발언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죠.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중략) 그런데 삶에 대한 큰 영향은 없

어요. 한국은 댓글 관리를 많이 노력하니까 우리도 댓글을 골라

서 봐야죠. (참여자17)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난 기사나 

악플 못지않게 한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

생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극복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

국인 유학생의 입국 금지에 대한 여론이 높았음에도 한국 정

부는 후베이성(湖北省)을 방문한 경우만 입국을 금지하는 제

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유학생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학

업, 일상생활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따

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 보

다는 긍정적인 시선에 집중한다고 하였다.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저를 피하

거나 비방하는 것을 네 번 경험했어요. 이에 비해 저에게 관심 

갖고 다가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

에서 중국 사람에게 나쁜 소리가 많아졌지만, 따뜻하고 좋은 

소리 덕분에 나쁜 경험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9) 

나.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

1)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유학생으로서의 권리

를 갖지 못함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한국에서 유학생

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 사회가 

자신을 유학생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신분에 주목하면서 상점 

출입금지, 택시 승차 거부 등의 차별을 경험하였고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로 학교 안에서 친구들

이나 또래 유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넓

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

만, 학교 밖에서는 학생이 아닌 중국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차

별과 편견적 태도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함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의료 자원을 이용하

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을 경험하였

고, 이후 유학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인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요. 둘이서 계속 대화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한테 빨리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참여자5)

한국 사람들은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자원을 사용하

는 것에 대한 너무 열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유학생

이잖아요. 우리가 등록금도 내고 있고 보험도 가입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한국의 자원을 사용할 수 없

는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어요. (참여자8)

2) 친밀한 학교 환경에서 경계를 받는 것이 서운함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캠퍼스에

서 교직원이나 근처 식당 직원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특히 평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신에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거나 멀

리하는 것이 느껴질 때 서운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기숙사 입주 시 자신의 체온을 재는 선생님이 이전

과 달리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느꼈고, 다른 참여자는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에게만 추가적인 격리 절차를 적용한 

것이 지나친 경계심을 보이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음

을 토로하였다. 또한, 당시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한 이후 학교의 건강검진을 거쳐 격리 확인

서를 발급받아야만 강의실 입실이 가능하였는데, 일부 참여자

들은 이러한 격리 절차를 중국인에게만 적용한 것이 서운했다

고 하였다.

제가 기숙사에 가서 1층에서 입주 정보를 쓸 때 기숙사 선생

님은 너무 긴장해 보였어요. 체온을 5번 쟀어요. 이마에도, 손

목에도 다 쟀어요.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반년 전에 

한국에 왔고,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설명 드렸더니 선생님

이 긴장을 푼 것 같았어요. 그 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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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한테 이렇게 경계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참여자13) 

자주 가던 식당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종이가 입구에 붙

었어요. 그 종이를 보고 상처를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식당

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유학생들이 자주 갔어요. 근데 코로나

19가 발생한 후 바로 이런 행동을 하니 중국인 학생으로서 너

무 불편하고 쌓였던 정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10)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도 학교 안에서 중국 유학생만 대상으로 격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어요. (참여자4)

3)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거리두기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해함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발생국으로서의 비판과 중

국인에 대한 거리두기에 대해 다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중립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

후 중국인을 멀리하고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코로나19의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

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

도 코로나19가 우한(武漢)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에

는 우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었

던 것을 이야기하며,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갖게 되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

역사회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마주치는 경우, 언제 중국에서 입

국하였는지, 격리 기간은 종결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만나게 되는 중국인들에 대한 경계

와 물리적 거리두기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이해하였다.

코로나19 초기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때는 우리

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요. 이건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 때 왜 우리의 동포를 

미워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참여자7) 

지금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19가 중국에 발생하고 피해를 

입힌 뒤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

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언제 중국에서 왔는지 격리

를 잘 했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거리두기를 취하는 

걸 이해할 만해요. (참여자5)

4)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낙인에 답답함과 무력감

을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인으로서 한국

에서 겪는 낙인은 한 개인이 노력하여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들은 코로

나19 발생 이전에도 유학생으로서 금전적, 학업적, 또는 생활

적 어려움이나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낙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중국인은 위생 습관이 좋지 않다’, ‘중국 학

생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편견적 태도를 경험하였지만, 

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인간으로서 신뢰를 쌓는 등 자신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편견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자신

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 때문

에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답답함을 느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지 예

측할 수 없어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옛날에 제가 한국어를 하면 (한국인들이) 같이 중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국 여행지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 고객에게 고소를 한 번 당했어요. 제가 중국인

이라는 이유로요. 이건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참여자7)

코로나19 전에도 한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등록금 문제나 생활비 문제, 공부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스스로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받는 스트레스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저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야기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낙인을 당하게 됐어

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참여자9)

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행동

1)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함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인이라

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하였거나,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들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을 코로나바이러스 

보균자로 여기거나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고,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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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최

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

행이 심각했던 초기에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

면 주변에 있던 한국인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눈빛과 거부하는 

행동을 자주 목격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중국인이

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다고 하였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말

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이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자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타

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지하철이나 

버스 안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드러

났을 때 차별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뿐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공황상태를 겪을 수 

있는 한국인을 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지하철에서 중국어를 안 해요. (중국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빛을 느낄 수 있어요. 악의적이고 불친절한 눈빛이

에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지하철을 타도 문자로 대화해요. 말

하지 않아요. (참여자7)

만약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바이

러스 보균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한테 공격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중국어를 안 해요. 부정적인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저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12)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부끄럽다는 말이 아니고

요. 그냥 이 세상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에 대해 예민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 와중에 제가 중국어를 하면 주변 사람

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보고 자기보호하기 위해 저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어

요. (참여자18)

2)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거리두기 함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개월간 사

회적 관계를 최소화하였고, 특히 중국인에 대한 낙인을 갖는 

한국인들과 대면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도 하

였지만,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였다. 한 연구 참

여자는 중국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정서

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가 한국인 친

구들이나 교수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이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대면 만남을 아예 포기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거리두기예

요.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중국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

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5) 

친한 사람도 아마 우리를 피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치껏 지인들을 찾아가지 않고 집에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교수님을 찾아뵙지 않았어

요. 제가 불편해서 그냥 찾아뵙지 않았어요. (참여자 1) 

한국인 생각에는 중국인이 제일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해

요. 중국인은 다 바이러스를 갖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

략)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참여자 7)

3)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을 피함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생기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

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거나 교류함으로써 해결하였지만, 코

로나19와 관련한 낙인은 쉽게 바뀌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다소 소극적

인 대처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낙인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에 낙인을 경험하였던 장소나 사

람을 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코로나19 대

유행 이후 낙인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장소나 사람을 즉각적

으로 피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구입하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

고 있다고 하였고, 다른 연구 참여자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를 보인 식당을 다시 이용하지 않거나 중국인과 관련

하여 지속적인 악플이 있는 뉴스를 차단하였다고 하였다.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인을 느낄 수 있는 장

소나 사람을 판단하고 일부러 피해 다녀요. 코로나19 이후 제

가 자전거를 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피하고 싶은 장소나 사람을 피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 어떤 식당의 사장님은 (저에게) 음식 포장을 권고했어

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제가 거리두기를 선택했어요. 

(참여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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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에서 치아교정기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다음 날 

찾아갈 때 사장님은 너무 불쾌한 말투로 이미 버렸다고 말했어

요. (중략) 나중에 생각하면 그 사장님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 제 구강에서 쓰는 물건에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과도 없고 심지어 너무 안 좋은 

말투로 저한테 말을 하니까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해서 당황했어

요. (중략) 유일한 대처 방법으로 나중에 그 식당을 가지 않을 

거예요. (참여자19) 

4)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올바르게 행동함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인에게 부

여되는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의 올바른 행

동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낙인은 개인이 아닌 중국인 

전체 집단에 대한 것이지만, 타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대표로

서 책임감을 갖고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히 수행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당

장의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낙인적 상황(예: 자신

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면 이 낙인이 ‘영영 사라지지 않는

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숨

기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

욱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잘해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아

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집단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돼요. 만약 밖에 나갈 때 마

스크를 안 쓰면 한국인의 시선에서 ‘중국인이 이런 짓을 하니까 

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

로 잘해야 낙인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참여자2) 

저는 (중국인에 대한) 인터넷 악플로 공공장소에 갈 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고,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

어요. (참여자17)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

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낙인과 대처 경험을 심도 깊게 파악

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낙인을 경험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

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

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낙인 경험은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상

황에서 나타났다. 한국의 언론 보도 및 댓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관어로 중국 혹은 중국인이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오미애, 전진아, 2020),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간접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낙

인적 태도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발생국이라는 중

국의 오명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고, 이러한 대립이 인

종차별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

는 서구 사회에서 SNS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

견과 낙인적 태도가 확산되는 경향과 일치한다(Budhwani & 

Sun, 2020; Nguyen et al., 2020).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편

견적 정보들은 장기간 저장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할 수 있다(Budhwani & Sun, 

2020). 특히,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여 온 한국과 중국

은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상대국에 대

한 혐오나 배타적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발현

해 왔으며 이러한 담론은 매우 응집적이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류석진, 2020). 코로나19의 대유행도 디지털 

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확산시켰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의 부재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을 표현하였고, 오히

려 중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실제로 SNS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과 낙인을 반대하는 글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

였다는 선행연구도 보고된 바 있어(Nguyen et al., 2020) 긍정

적인 담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

한 결과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온라인상에서의 거대한 담론을 

변화시키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자신

의 부정적인 정서를 변화시키는 정서중심적 대처를 사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친밀하였거

나 낯선 관계 모두에서 경계와 멀리함, 거절 등의 차별을 경험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사회에서 보고된 중국인들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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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험과 일치하며(He et al., 2020; Wang et al., 2021), 한

국 내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함을 확인해 

주었다. 특히, 유학생으로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학 국가

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고 인식되는 것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u et al., 2020). 중국인 유학생들이 받는 경계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높을 것이라

는 인식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낙인은 학교 내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받았을 때 큰 상처가 되었다. 이들은 감염의 두려

움과 공포를 탐지한 경우 관련한 개인과 집단을 피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Schaller, 

2011) 한국 사회에서 받는 경계와 차별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진 낙인 앞에 무

력감을 느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일부 특성을 관련지어 범주화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여함

으로써 낙인이 이루어지므로(Roberto et al., 2020) 보다 구조

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낙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낙인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였다. 사회적 낙인이 초래할 결과가 두려

워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고, 낙인적 태도가 예

상되는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최소화하였으며, 낙인을 경

험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는 

낙인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낙인적 상황이나 조건을 비밀로 

하거나 낙인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철회한다는 

Link, Cullen, Struening, Shrout와 Dohrenwend(1989)의 이

론을 뒷받침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유학생들에게 부여하는 낙

인을 피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비

밀 전략을 사용하거나, 교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암묵적

으로 금지하는 동료들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 수업을 나가지 

않는 사회적 철회 전략을 사용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

다(Ma & Zhan, 2020). 또한, 본 연구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

들은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등의 대처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

러한 대처는 본국에서 영향을 받은 문화에 동화되기 보다는 

현재 속해 있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도 있고, 낙인을 부여하는 대상에게 낙인적 상황, 즉 중국인을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과 연관시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교육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선정과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한계

점을 갖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

향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국내 5개 대학들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

에 집중되었고,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소속된 유학생들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도

와 영향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많은 사회

적 변화가 있었던 대구광역시 등 서울 이외 타 지역에서의 낙

인 경험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

는 지역별로 다양한 낙인 경험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한국에 계

속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도에 중국이나 해외 국가에 체류하다 입국한 경우 연구 대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경험한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낙인은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이동성을 고

려하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이들이 본국 또는 타국에

서 경험한 낙인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

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다양한 낙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연령이나 학위과정 등을 한정하지 않았고, 20대부터 40대까

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주로 학부

생인 20대와 대학원생인 30대 이상의 유학생들은 낙인으로 

인해 받는 심리사회적 영향이나 낙인에 대한 대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학업과정 등에 따른 낙인 경험을 연구

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인 유학생들은 

평소 대학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코로나19

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도 1학기부터 대학들이 전면 비대

면 수업을 실시하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학교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 캠퍼

스 혹은 기숙사 내에서의 낙인 경험이 제한적으로 보고되었으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캠퍼스 내에서의 활동을 지속하였던 유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낙인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 적극적 또는 소

극적 대처행동을 하였지만, 이로 인한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

표성이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대처행동에 따

른 지각된 낙인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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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

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중국인 또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미디어의 

불균형적인 정보 및 의견을 보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변화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접하

는 소셜미디어 및 대학 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 

간 인종차별 및 언어적 폭력을 없애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편향된 정보들이 자정될 수 있

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중국인과

의 연결을 분리할 수 있는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코

로나19 유행 이후 물리적,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학생들은 유학 

국가에서의 사회적 지지망이 제한적인데다 코로나19 유행 이

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해외여행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기존의 사회적 지지체계와도 단절된 채 폐

쇄된 환경에 놓여있다.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이 되며(Lee & Waters, 2021),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일 민족

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러한 지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들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립되지 않고 정서적 지지를 받

을 수 있는 대학 내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거나 

기존의 지지모임을 연결해 주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낙인을 경험하는 고위험군

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심

리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유학생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에 대한 어려움에 더하여 낙인의 어려움으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낙인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한편

으로는 낙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의 

양가감정을 확인하고 문화적 특성을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심

리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인 유학생들이 친밀한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느끼는 차별

은 자신의 생활영역 밖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보다 이들의 

정신건강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캠퍼스 

내 또는 대학 주변 지역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인 유학

생들이 겪는 낙인과 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적극적

인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인을 경험한 중

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낙인에 대처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대처행동의 적절성과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지 못

하였다. 이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처 전략

을 교육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낙인에 대한 자신의 인지적 

평가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과 정서적 어

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

국 사회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관련이 

있는 타자로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주류 

사회는 사회의 안전을 명분으로 이들에게 낙인을 부여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및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경험

하는 낙인은 심리적 외상이 된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고

립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지역

사회, 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

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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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Social Stigm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Zhang, Yichi1 | Kim, Min Ah1

1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Social stigma toward Chinese people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ue 

to the increasing fear of infection and overwhelmingly biased inform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to understand their social stigma experienc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esult of thematic analysis yielded 12 

subthemes on social stigma experiences within overarching themes related to 

“indiscriminate blaming of China and Chinese people”, “vigil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people in the community,” and “coping with social stigma due to 

COVID-19.” Participants experienced various forms of social stigma both online and 

in the community, including blame, vigilance, rejection, and alienation and practiced 

coping behaviors to avoid or change social stigma.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provide education targeted toward Korean students to ensure balanced opinions 

on Chinese students in connection with COVID-19 and reduce social stigma, 

enhance resources for emotional support, and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aining in adaptive coping strategies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experience social stigma.

Keywords: 2019 Coronavirus Diseas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ocial Stigma, 
Coping with Stigma


